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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준 “제로금리 당분간 유지”

LG전자, 상반기 생활가전 세계 1위

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(Fed·연준)가 경기 회복이 

기대에 못미치고 있다며 당분간‘제로 금리’를 유지하겠다

는 의지를 밝혔다.

지난 30일‘매일경제’에 따르면 연준은 전날 연방공개시장

위원회(FOMC) 정례회의 후 내놓은 성명에서 기준금리를 현 

0.00~0.25%에서 동결한다고 밝혔다. 연준은 성명에서“급격

한 경기하강 이후에 경제활동과 고용이 최근 회복이 일부 됐

지만 연초에 비해서는 훨씬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.”며 이 

같이 결정했다. 

연준은 지난 3월 15일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기

준금리를 기존 1.00∼1.25%에서 0.00∼0.25%로 1%포인트

를 인하한 바 있다. 이 같은 기준금리는 대공황시대 이후 거의 

100여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.

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“우리는 이 같은 도전적인 환경에서 

경제를 회복시키기 위해 우리가 가진 모든 수단을 쓸 것”이

LG전자가 올 상반기 매출과 영업 이

익에서 미국의 월풀을 제치고 세계 생

활가전 시장 1위에 올랐다. 

지난 30일‘뉴시스’에 따르면 LG전

자의 상반기 매출과 영업이익은 각각 

10조5731억원, 1조3,815억원으로, 월

풀을 넘어섰다. 월풀의 상반기 매출

액은 83억6,700만 달러(약 9조9,986

억 원), 영업이익은 3억3,700만 달러

(4,027억 원)로, 특히 영업이익은 LG

전자의 영업이익의 3분의 1에도 못 미

친다. 영업이익률도 LG전자 13.1%, 

월풀 4%로 큰 차이를 보였다.

LG전자의 이와 같은 실적은 코로나19 영향으로 국내외 매

출과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줄었지만 프리미엄 제품에 

집중하고 원가 절감과 같은 비용 효율화를 지속한 결과로 분

석된다.

라고 밝혔다. 그는“경제의 앞에 놓인 길은 이례적으로 불확

실하다.”고 강조했다.

파월 의장은“사람들이 광범위한 활동에 참여해도 안전하

다고 확신할 때까지 완전한 회복이 올 것 같지 않다.”고 당

분간 보수적 기조를 유지할 것임을 강하게 시사했다. 지난달 

FOMC 회의 후 위원들의 기준금리 전망치 중간값은 2021년, 

2022년 말 모두 0.1%를 기록했다. 2022년까지도 제로금리가 

유지될 것이라는 이야기다. 

한편, 연준은 이날 한국, 호주, 브라질, 멕시코, 싱가포르, 스

웨덴, 덴마크, 노르웨이, 뉴질랜드 등 9개 중앙은행과 통화스

와프 계약을 6개월 연장한다고 밝혔다. 연준은 지난 3월 이

들 9개국 중앙은행과 9월 30일을 만료 시점으로 통화스와

프 계약을 맺었지만, 이번 조치로 계약 효력이 내년 3월 31일

까지 연장됐다. 연준은 한국 등 6개국과는 각각 600억 달러, 

덴마크 등 3개국과는 각각 300억 달러 규모로 통화스와프

를 체결했었다.

LG전자는“코로나19로 건전한 비

용구조를 형성했기 때문에 하반기 매

출만 좀 올라가면 과거보다 수익성이 

더 좋아질 것”이라며“큰 이슈가 없

으면 향후 8~9%대 안정적 수익성을 

유지할 전망”이라고 내다봤다.

모바일(MC)사업본부는 매출액 1조

3,087억원, 영업손실 2,065억원을 내

면서 21분기 연속 적자를 이어갔다. 

다만 지난 5월‘LG 벨벳’스마트폰을 

출시하면서 사업 적자폭은 1년 전보

다 감소했다.

다만 LG전자의 승전보가 하반기까지 이어질지는 장담하기 

어렵다. 통상 LG전자는 에어컨 판매실적이 반영되는 상반기

가 하반기보다 실적이 좋게 나오기 때문이다. 반면 월풀은 블

랙프라이데이 등 연말 특수에 힘입어 하반기에 실적이 오히

려 좋은 경우가 많다.

미국 주택 소유 비율, 
2008년 이후 최고 수준

미국 주택 소유율이 코로나19 위기에도 불

구하고, 낮은 주택 담보 대출 금리가 주택 수

요를 증가시키면서 올 2분기 기준 최고 수준

으로 상승했다.

지난 29일‘뉴스핌’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

의 보고서에서 주택소유 비율은 4월에서 6월

까지 67.9%로 1분기의 65.3 %에서 증가한 것

으로 나타났다. 이는 2008 년 3분기 이후 최고 

수준이며, 1년 전 64.1 %에서 상승한 수치다. 

지난 4분기 동안 주택 소유가 증가했다.

이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주택 시장은 코로

나19에도 전 세계 경제보다 더 굳건했다는 것

이다. 7 월 주택 건설업자의 신뢰가 급증했고, 

6월에는 주택 건설 및 신규주택의 판매가 가

속화됐다.

특히, 코로나 바이러스 위기로 인해 직원들

은 회사가 아닌 집에서 일하게 된 것도 한몫했

다. 홈 오피스 및 소규모 대도시 지역, 농촌 시

장 및 대도시 근교 등에서는 큰 주택에 대한 수

요가 증가했다.

레드 핀의 경제학자 테일러 마르 (Taylor Marr)

는“연령대 측면에서 35 세 미만의 가구가 가

장 많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.”며“코로나

19로 인해 시장이 달라지고 있다.”고 평가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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▲ LG전자가 월풀을 제치고 상반기 생활가전 

 세계 1위에 올랐다. 사진=shutterstock

▲ 미국의 주택 소유율이 2008년 이후 최고를 기록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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